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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서울시 성북구 안암역 근처 거리에는 길거리 쓰레기가 많다. 가장 최근 서울특별시 가로 휴지
통 설치 정보에 따르면 안암역 근처 길거리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가로쓰레기통이 하
나도 없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다.’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지만 넓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전혀 없
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본 제안자들은 실
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가로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1995년 7600개에 달했던 서울 시내 공공 쓰레기통은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크게 줄었다. 
2007년엔 3700개로 급감했다가 최근엔 다소 늘어 2020년 기준 6535개가 설치되어 있다. 실
제 거리의 시민들이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 였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하여 쓰레기통이 재설
치된 곳이 있는 것이다.
2016년 당시 환경부 김영우 폐자원관리과장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일부 시민들이 
가정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몰래 버리는 경우가 생겨,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쓰레
기통을 없애기도 했다.“ 라고 했다. 그만큼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쓰레기통을 줄였
던 방안 자체는 불법 투기 등의 문제를 막는데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효율적
으로 쓰레기통이 재설치 되는 시점에서 안암역 근처 거리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계 4476 4884 5138 5640 5939 6535

 (단위 : 개)

<일부 연도별 서울특별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개수-표와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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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내용

[1] 쓰레기지도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을 플로깅하며 쓰레기 밀집 지역을 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암 지역 
쓰레기 지도를 제작하였다.

       

 ● : 쓰레기 밀집지역
 ● : 음식물 쓰레기 밀집지역
 ● : 많은 양의 쓰레기 밀집지역

: 선정된 가로쓰레기통 위치   

        
○ 상가나 건물에서 배출하여 일괄적으로 수거해가는 위치를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버릴만한 
곳이 없다.
○ 쓰레기통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가는 공간의 종량제 봉투 위에 대충 올려둔 쓰레기들
이 아주 많았다. 
○ 카페 주변에는 빨대와 비닐, 음식점 주변 특정 공간에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밀집되어있다.

[2] 가로 쓰레기통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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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쓰레기지도와 함께 실제 사람들의 이동, 경험, 주변 요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가로 쓰레기통 위치 5곳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5개의 가로 쓰레기통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100 상희빌딩 앞 (개운사길 22-2)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11 소담식당 앞 (고려대로24길 3-44)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2-59 맛닭꼬 앞 (고려대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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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73 88왕대포 앞 공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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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4-35 (고려대로26길 63)

고려대학교(안암역) 주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위 지점에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한다.

3. 기대효과
- 가로쓰레기통의 설치로 길거리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줄여 전체적인 거리환경과 음식
점, 카페 주변 미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본 프로젝트는 단순 가로쓰레기통 제안이 아니라 실제 쓰레기 밀집지역과 사람들의 이동경

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위치와 개수의 가로 쓰레기통 제안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쓰
레기 불법투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